
과 제 명 2012년 정부예산 총괄주관사

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38억원 LG

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48억원 현대

인쇄전자용 초정밀 생산시스템 34억원 삼성

배포일 ‘12. 10. 8. (월)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.P. 010-9508-0810

지식경제 R&D 전략기획단, 2012년 전담 사업 

3개 과제에 120억원에 불과, 인건비만 47억원

- 전략기획단장 3억8,500만원을 포함, 5명의 MD 등의 인건비만 33억원 

- 실제 상근하는 파견 공무원과 출연(연) 연구원 등 20명의 인건비 14억원

 지식경제 R&D 전략기획단(단장:황창규(전)삼성전자 사장)이 소요되는 인건비
에 비해 사업 수행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.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
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식경제 
R&D 전략기획단(이하, 전략기획단)은 2012년 사업으로 신시장창출형 선도기술
개발사업 3개 과제에 불과 120억원의 프로젝트만을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다.

<출처: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>

 전략기획단의 또 다른 사업인 조기성과창출형 선도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는 이
미 지난 해 사업선정이 완료되어 올 해에는 2차년도 사업의 단순 예산 집행만을 
수행하였기에 이는 2012년도 사업성과로 볼 수 없으며, 2012년도 실제 순수 사
업은 신시장창출형 3개 과제에 불과하다는 게 전순옥의원의 설명이다.



항 목 주 요 부 분 예 산(백만원)

인건비

내부인건비

(단장, MD, 전문위원)
2,809

외부인건비

(파견직 비서, 기사)
508

경상운영비
사무실임차관리비, 차량임차관리비, 

특근매식비, 건강검진비, 교육홍보비 등
208

합 계 3,597

 반면, 전략기획단은 인건비로만 올 해 약 3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. 이
는 민간 직원들의 인건비일 뿐, 실제 전략기획단에서 파견 근무하는 지식경제부 
공무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된 20명의 인건비
는 빠져 있으며, 이들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, 인건비 총액만 47억원에 달한다
는 게 전의원의 설명이다.

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략기획단장과 5명의 MD 등의 
내부인건비이다.

황창규 전략기획단장의 경우, 연봉 1억 4,200만원에 별도 인센티브 150%를 포
함, 총 3억 8천5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, 그 외 차관급 예우를 받는 5명의 
MD(Managing Director, 투자관리자)는 인센티브 1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인
당 2억 5천3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, 팀장급 전문위원 6명도 1억원에 육
박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. 

<전략기획단 2012년도 운영 예산>

 

<출처: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>



 

 또한, 2011년과 2012년 전략기획단에서 선정한 8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, 총 8
개 과제 중 7개 과제의 주관사가 삼성, 현대, LG 등 특정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
되어 있으며, 나머지 하나의 과제도 SK가 세부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. 이는 과
제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구성원들의 출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
게 전순옥의원의 설명이다. 황창규 단장을 비롯하여 MD 2명, 팀장 4명 등 7명
이 삼성, 현대, SK 출신이다.



 이에 전순옥의원은 “2010년, 출범 초기부터 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
불러 일으켰던 전략기획단이 이제는 한 해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‘하는 
일 없는 조직’으로 전락”하였고, “전략기획단에서 지난해와 올 해 선정한 과제들
도 모두 다 대기업들이 싹쓸이 했으며, 이는 전형적인 ‘대기업 몰아주기’ 사업”
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실효성과 사업선정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다분한 만큼 
이제는 “전략기획단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”라고 밝혔다.

 실제 전략기획단은 2010년 출범 당시부터, 기존 R&D전담기관 등과의 업무중복

이 문제되어 ‘옥상옥’이라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.


